
블루·진즈의 얼룩진 뒷면 

 

세계의 유행을 휩쓸고 있는 진즈는 배트(vat)염료에 속하는 인디고(Indigo)

로 날실을 진한 감색(紺色)으로 염색하고 씨실은 보통 염색을 안한 순면사이

거나 표백사를 사용하면서 천의 거죽은 날실이 돋보이게 함으로써 감색을 

이루고 뒷면에는 대부분 희멀건 색이 띄게 되는데, 요즘은 차별화를 위한 여

러 가지 가공으로 뒷면이 엉성하게 여기저기 물이 들은 것처럼 얼룩져 있는 

것을 곧 잘 볼 수 있다. 

진즈 염색에 사용된 인디고 염료는 배트염료이므로 염색 견뢰도가 좋지만 

강력한 차아염소산소다(次亞鹽素酸 소다 Sodium hypochlorite)와 같은 표백제

(漂白劑 bleaching agent) 등으로 케미컬·블리치(chemical bleach 화학적 표백)

를 하면 견뢰도가 좋다고 하는 인디고도 탈색되거나 변색되므로 가공기술자

들은 이러한 현상을 역으로 잘 활용하여 중고(中古)가공하는 것이 차별화된 

가공기술이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차아염소산소다로 가공한 다음에는 표백제에서 나오는 염소를 완

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염소냄새, 황변화(黃變化) 또는 천의 강도가 약해지거

나 피부를 상하게 하는 등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확실히 블루·진즈의 

뒷면이 황변한 것이 비교적 눈에 잘 띄며 푸른색을 띄고 있는 경우도 간혹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의 대부분은 주머니감까지도 푸르게 물들어서 인디고가 오

염(汚染)된 것 같지만, 인디고는 원래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염료이므로 오

염될 까닭이 없으며, 차아염소산소다로 처리한 다음에 염소분을 완전히 제거

하고자 환원제(還元劑 reducing agent)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산화(酸化)하여 

발색(發色)한 인디고가 염소제거제로 환원되어 “류코(Leuco)” 화합물이 된 것



이 진즈의 뒷면이나 주머니감 등에 옮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뒷면의 오염

물은 광선에 대하여 약하므로 물세탁 후에 태양광선 아래 말리거나 탈염소

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말리면 광선에 의하여 쉽게 퇴색될 수가 있어 사고

로 이어질 수가 있다. 원래 인디고는 일광에 강하지만 아주 엷은 색은 그렇

지도 못한 것 같아 인디고의 성질을 잘 파악하여 대처하여야 하며, 안일한 

대응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